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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금도끼 은도끼
	작가프로필
	2026년 5월기획 7월 완성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미래의 가상 현실 데이터 숲속에 착하고 정직한 소년 나무꾼 돌이가 살고 있었어요. 돌이는 매일 컴퓨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악성 코드와 지저분한 버그 나무를 베어내며 숲을 깨끗하게 지키는 성실한 아이였답니다.
	오늘도 산더미처럼 불어난 바이러스 나무를 열심히 베던 돌이가 밀려오는 피로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폭 쉬었어요. 온몸의 데이터 에너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지요. "아따, 단내 나고 쌔빠지겄네! 온몸이 삭신이야."
	그때였어요! 너무 힘들었던 탓에 그만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이가 가장 아끼던 소중한 코딩 도끼 프로그램이 가상 현실 속 깊은 '전설의 호수 데이터베이스'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이가 울상을 짓고 있자 호수 스크린이 번쩍이더니, 하얀 머리에 긴 수염을 휘날리는 AI 산신령님이 영롱한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셨어요. 신령님 양손에는 번쩍이는 황금 도끼 프로그램과 은 도끼 프로그램이 들려 있었죠
	신령님은 호수 공간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구수한 목소리로 돌이에게 물으셨어요. "뭐시여? 야가 왜 여기서 울고 있냐? 너, 뭐땀시 그라고 있냐? 이 번쩍번쩍한 황금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면 요 은 도끼가 네 도끼냐?"
	돌이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주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여요! 제 도끼는 그저 평범하고 낡은 검은색 도끼 앱이여요." 그러자 산신령님이 무릎을 탁 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긍게! 맞아 맞아, 그려그려! 요즘 세상에 참말로 정직하고 옹골진 청년이구만!"
	산신령님은 정직한 돌이에게 감동하여 황금 도끼와 은 도끼, 그리고 원래의 낡은 도끼까지 몽땅 선물로 주셨어요. 상으로 받은 황금 도끼는 성능이 어찌나 좋은지, 숲속 과일 데이터들을 아주 영글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와, 이 도끼 프로그램 참말로 맛나다! 갱장히 갬미가 있네!"
	.
	문을 들은 욕심쟁이 '탐욕의 해커'가 나타나 화면 너머로 돌이를 무섭게 째려보며 황금 도끼를 빼앗으려 강력한 바이러스를 뿌렸어요. 하늘에 천둥이 치고 비상벨이 울리는 위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거시기, 좋은 말로 할 때 그 황금 도끼 내놓으시지!”
	돌이는 당황하지 않고 황금 도끼의 백신 기능을 실행했어요. 돌이의 용감한 반격에 해커의 바이러스 공격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맥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온 숲이 다시금 옹골지게 안정되었답니다.
	돌이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AI 산신령님은 인자하게 손을 흔들며 따뜻한 조언을 건네셨어요. 돌이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행복하게 데이터 숲을 가꾸어나갔답니다. "암시랑토 않여~ 정직하게 살면 다 복이 오는 법이여. 앞으로도 이 숲을 잘 부탁한다잉!" 투예요.

